
네트워크 중심성 지표 기반 

철도 사업의 일자리 유발 효과 산정 방법론 

이수현*†, 송기한*

초 록  본 연구는 철도 건설 사업 시행에 따른 자본 투입이 네트워크 구조에 미치는 변화를 
탐지하고,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일자리 유발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새로운 
방법론을 제안한다. 기존의 일자리 효과 산정이 주로 산업연관분석 등 단순 투입 예산 규모에 
의존했던 것과 달리, 본 연구는 철도망의 구조적 개선이 지역의 경제적 위상과 고용 역량에 
미치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집중하였다.
 분석 방법론으로는 먼저, 철도 사업 시행 전·후의 고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자본 투입을 
반영하였다. 이후, 연결(Degree), 매개(Betweenness), 근접(Closeness) 등 다각도의 네트워크 
중심성 지표를 산출하여 사업 전·후의 개선량을 도출하였다. 또한, 각 중심성 지표의 정보적 
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엔트로피 가중치법(Entropy Weight Method)을 적용하여, 
사업으로 인한 네트워크 개선 효과를 하나의 통합 지표로 수렴시켰다. 연구 결과, 제안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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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론은 철도 사업의 물리적 완성이 지역 고용 시장과 맺는 구조적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
포착하였다. 
 본 연구는 복잡한 국내 산업의 고용 네트워크에서 지역 및 사업 유형별 효과를 정량화된 
지표로 집약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. 구축된 통합 지표는 향후 일자리 
유발 효과 분석이나 지역별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에 있어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
있다.

† 교신저자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(caradele0912@seoultech.ac.kr) 

*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


